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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정책브리프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제주지역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한국중부발전 삼양
동 부지·한국동서발전 동복리 부지, 각 150MW)의 경제성을 종합 진단한 결과,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좌초자산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분석은 ①제주 지역 전력수요 및 발전 현황, ②기존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의 재무 
실적, ③ 그린 수소 전소 전환 계획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핵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결론적으로, 
현행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재무적 손실을 넘어 좌초자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재생
에너지·ESS 보급계획과 충돌하여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

기존 제주 지역 가스발전소는 이미 적자 구조에 진입하였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2024년 8월, 필수
운전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가스발전소 이용률이 급락하였다. 제주복합 이용률은 2023년 
60.6%에서 2025년 39.9%로, 한림복합은 2021년 50%에서 2025년 6.3%로 추락하였다. 그 결과 제주
복합은 2023년부터 영업 적자로 전환되어 2025년 △294억 원, 남제주복합은 LNG 전환 첫해인 2024년
부터 △280억 원, 2025년 △26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두 발전소 모두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웃
도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되었다.

신규 가스발전소는 동일한 적자 구조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복합사이클(CCGT)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이용률 85%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제주 가스발전소들의 저조한 이용률은 고정비 회수가 불가능한 구
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2035년 제주 탄소중립·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2.5GW와 에너지저장장치
(ESS) 1GW 이상이 추가 보급될 예정이므로, 신규 가스발전소의 이용률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합사이클 구성 자체가 재생에너지 백업 기능에 부적합하다. 증기터빈의 열응력·열적 관성으로 인
해 잦은 정지가 어려워 필수운전(Must-run)이 강제되며, 이는 그린 수소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대시
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급증을 초래한다. 재생에너지 백업이 목적이라면 증기터빈 없는 단순사
이클로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린 수소 전소’ 명분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상풍력 2.7GW(약 16조 4,700억 원) 및 
수전해시설 800MW(약 4조 1,300억 원) 이상의 인프라 구축 필요 ▲제주 그린 수소 생산 단가는 kWh 기
준 594~1,200원으로 재생에너지  대비 4~10배 수준으로 경제성 결여 ▲50% 혼소 시 CO₂ 감축률은 24%
에 불과, CO₂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부피 기준 77% 혼소 필요 ▲2030년 그린 수소 공급예정량 4,242톤은 
50MW 가스터빈 4기의 50% 혼소 필요량(약 14,000톤)에 크게 미달 ▲50% 혼소 터빈을 먼저 설치한 후 
100% 전소 터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터빈 비용 이중 지출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제주 전력계통은 가스발전을 추가로 수용할 여력이 없다. 제주-내륙 HVDC 제3연계선 가동(공급능력 
360MW→600MW 확대)으로 2025년 여름철 예비율은 43.3%, 겨울철 예비율은 81.1%에 달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2년에 화석연료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발전량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
는 반면 가스발전 발전량은 2024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내림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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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배경

 

제주지역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2023년 1월 공고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신규 가스발전 설
비 600MW 도입이 반영되고, 그중 300MW에 대한 우선 시행이 결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즉각 「청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혼·전소가 가능한 300MW 규모의 가스발전
소 건설 및 운영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당시 오영훈 도지사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며, 발전 부문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걸친 수소 활용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 속에 사업은 가시화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150MW급 신규 LNG복합 발전사업 
건설의향조사」를 거쳐, 2023년 9월 한국중부발전(삼양동 부지)과 한국동서발전(동복리 부지)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
다. 이후 2024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여, 한국동서발전은 2026년 2월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
은 현재 본안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1

그러나 발전소 도입 결정 직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지역 대기오염 유발이라는 환경적 우려부터, 그린수소 혼·전소 기술의 불완전성과 미미한 탄소 저감 효과 등이 핵심 쟁
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가스발전의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는 물론, 기존 가스발전소들의 
이용률 급감에 따른 재무 구조 악화 등 실질적인 경제성 결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2

그간 환경 영향과 계통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일부 진전되었으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과 그린 수소 발전 계획이 과연 공
적 자금과 전기요금을 투입할 만한 경제적 선택지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브리프는 현재 가동 중인 제주지역 가스발전소의 재무 현황과 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설비 도입의 타당
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그린 수소 발전 계획의 경제적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제주 환경에 부합하는 대안적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_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보류에 따른 신규 LNG 복합발전 건설 필요성 설명자료, 2026.
2_  KBS뉴스, [이슈톡] 동복리 LNG 발전소 신설…찬반 쟁점은?, 2월 10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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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전력수요 및 발전 현황 
 

1) 제주도 전력수요 변화(2021~2025)

전력거래소의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을 보면 제주도 전력수요의 변화는 봄철 기본 부하3 와 여름
철 최대전력4 에서 변화를 보인다. 반면 가을철 기본 부하와 겨울철 최대전력은 변화폭이 크지 않다. 봄철 기본 부하는 
5년 평균 721.5MW, 가을철 기  본 부하는 5년 평균 735.8MW로 제주도의 봄과 가을철 기본 부하는 730MW 내외에 머
물러 있다.

그림1.  제주도 봄철, 가을철 기본 부하(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전력수급 상황은 여름철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2022년과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최대전력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4년 1,179MW이고 가장 낮은 시기는 코로나19에 영향
을 크게 받았던 2021년 1,012MW다. 

표1.  제주도 여름철 전력수급 실적(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3_ 전력수요 중 냉·난방 부하를 제외한 수요(봄 4~5월, 가을 9~10월 평일 기준 수요)
4_ 여름과 겨울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점의 전력.

      
2021년

(8월 6일 19시)

1,297

1,012

285
(28.2%)                   

2022년
(8월 11일 20시)

1,271

1,104

167
(15.1%)                   

2024년
(8월 5일 14시)

1,441

1,179

262
(22.2%)                   

구분

공급능력(MW)

최대전력(MW)

예비력(MW)
(예비율 %)                       

2023년
(9월 3일 19시)

1,344

1,096

248
(22.6%)                   

2025년
(8월 26일 18시)

1,637

1,141

495.7
(43.3%)                   

681.1

723.9

737.5
731.9

740.5

729.7
735.5

727.1

735.6
731.6

660

670

680

봄
가을

690

700

710

720

730

740

750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위: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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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는 5년간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도리어 2025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겨울
철은 난방부하가 최대전력을 결정하는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력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2.  제주도 겨울철 전력수급 실적(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그림2.  제주도 여름철, 겨울철 최대전력(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이러한 수요 정체 상황 속에서 예비력과 예비율은 2025년 기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제주-내륙(완도)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제3연계선’이 2025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내륙간 HVDC의 전력공급 능력은 기존 360MW에서 600MW로 확대되어 계통의 공급 여력이 과거보다 훨씬 풍부
해진 상태다.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12

1,074

1,058

1,096

1,179

1,035

1,141

1,073
여름
겨울

1,104

1,076

단위:MW

      
2021년

(1월 13일 19시)

1,474

1,074

400
(37.2%)             

2022년
(1월 27일 18시)

1,548

1,076

472
(43.9%)                   

2024년
(2월 7일 19시)

1,562

1,073

489
(45.6%)                   

구분

공급능력(MW)

최대전력(MW)

예비력(MW)
(예비율 %)                       

2023년
(1월 22일 19시)

1,577

1,058

519
(49.1%)                   

2025년
(1월 22일 11시)

1,874

1,035

839.3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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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발전설비 및 발전원별 발전실적 추이(2021~2025)

제주도의 발전설비 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은 풍력과 태양광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다. 2021년부터 5년간 화력발전 설비가 13MW가 증가한 반면, 태양광발전은 192MW, 풍력발전은 127MW가 
확충되었다. 특히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화석연료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2023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 1,051MW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1GW 시대에 진입했다.

            

그림3.  제주도 발전설비 용량 변화(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제주도의 발전원별 발전 실적 변화 또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육지부에 들어오는 전기(HVDC)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
전의 발전량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3연계선 가동 등의 영향으로,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량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바이오중유와 석유계 중유 등 유류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는 2022년 일시적으로 증가
한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가스발전(LNG) 역시 2024년까지 증가하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내림세
로 돌아섰다.

그림4.  제주도 발전원별 발전실적(2021~2025), 출처 : 전력거래소, 2025년 연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 2026

종합하면, 제주지역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과 발전량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은 설비 증설
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전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주 전력 계통 내에서 화석연료 발전의 역할
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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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운영 중인 제주 지역 가스발전소의 경제성 진단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간발전량과 이용률에 대한 정량적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출원가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요금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발전소별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 해당 발전시설의 재무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 
타당성을 규명할 수 있다.

1) 가스발전소별 연간발전량과 이용률 추이(2021~2025)5

앞서 살펴본 일반 현황에서 드러나듯,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의 전체 발전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개별 가스발
전소에서도 확인된다.6 

그림5.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이용률 변화(2021~2025),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5_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6_  남제주복합은 2024년 1월 경유에서 LNG로 연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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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가스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제주복합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정점을 찍은 이용률이 2024년부
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주 지역 가스발전소 이용률 저하가 이미 2024년부터 
가시화되었음을 시사한다. 2024년부터 연료를 LNG로 전환한 ‘남제주복합’의 실적 보전 효과가 없었다면 실제 이용률 감
소폭은 훨씬 더 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8월의 이용률 데이터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6.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8월 이용률 변화(2021~2025),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발전량의 변화 역시 이용률과 동일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2024년 이후로 발전량과 이용률 전반이 침체 국
면에 진입한 결정적 원인은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시 필수운전 발전기(Must-Run)의 최소 발전 용량을 하향 조정하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2024년 8월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규칙 개정으로 발전량과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어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 경제성의 토대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그림7.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발전량 변화(2021~2025),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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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용 가스요금 추이 및 가스발전소 재무현황 (2021~2025)7

발전용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하는 연도별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
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은 제주지역 가스발전소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 출처 : 한국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 2021-2025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한림복합을 제외하더라도, 제주복합과 남제주복합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
다. 두 발전소 모두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는 ‘역마진’ 구조가 확인된다. 특히 제주 복합의 판매비와 관리비 등 기업 
유지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포함한 영업이익은 이미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손실 규모가 매
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9.  제주복합 영업이익 현황(2021~2025),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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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복합 사정 또한 좋지 않다. 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한 첫해인 2024년부터 곧바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LNG)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
히 2021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악순환
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10.  남제주복합 영업이익 현황(2024~2025),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자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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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경제성 분석

위의 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되듯,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들은 이미 적자 구조로 굳어지며 경제성을 상실했다. 연
료 가격의 불안정성과 이용률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가스발전의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스발전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저렴한 가스 가격에 기대어 확보했던 과거의 경제성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2026년 미국-이란 전
쟁의 여파로 완전히 상실되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은 상시적 변수가 되었으며, 이러한 대외 여
건은 가스 가격 하락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기술적 구조 역시 경제성 확보의 걸림돌이다. 제주의 가스발전소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결합된 복합사이클(CCGT) 형태
다.8 이러한 설비는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아 재무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해야 한다. 통상 
복합사이클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이용률 85%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밑돌 경우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
다.9 즉, 현재 제주 지역 가스발전소들의 저조한 이용률은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이용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현실은 그 반대다. 현 정부는 2035년을 기점으로 제주도의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5G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1GW 이상이 보급될 예정이다.10  이러한 재생에너지 위주의 
급격한 설비 확충 계획을 고려할 때, 가스발전소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용률 증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300MW급 신규 복합화력 발전소(150MW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 악화의 고리를 더욱 심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규 발전소는 앞서 지적된 수익성 저해 요인을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와의 가동률 경
쟁을 통해 계통 전체의 재무 부실을 가속할 것이다. 결국, 신규 설비 도입은 발전사와 계통 운영 주체 모두에게 막대한 경영 부
담을 안기는 ‘좌초 자산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

8_  전기신문, ‘남제주복합’ 준공...제주도 전력수급·전력계통 안정 기여, 11월 30일, 2020.
9_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Nuclear Energy Agency(N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2020.
10_ 제주의소리, 2030년부터 제주도 신차 절반은 전기차, 35년에 100%, 3월 30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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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0MW 가스발전소의 그린 수소 전소 전환 경제성 분석

신규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
면해 있다. 특히 2035년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더욱 치열하다. 실제『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 수소 전소 발전’ 카드를 제시하였다. 제주도 역시 이에 호응하여 
수소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프라 구축의 외형만 거론되었을 뿐, 실질적인 경제성 검토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브리프는 기존에 발표된 자
료를 바탕으로 그린 수소 전소 계획의 재무적 타당성을 엄밀히 평가하고자 한다.

1) 가스발전소 그린 수소 혼•전소 계획 현황

제주도는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2025」를 통해 300MW 신규 가스발전소에 그린 수소를 혼·전소 한다는 로드
맵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300MW 가스발전소 준공 직후 바로 그린 수소를 가스(LNG)와 섞어 쓰는 혼소를 개시하
고 2035년에는 그린 수소만을 연료로 하는 100% 전소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소발전용 그린 수소 연간 생산 목표량을 2030년 기준 4,242톤, 2035년 기준 71,056톤으로 설정
했다. 2030년 기준 수소 생산량에 따른 혼소율은 20%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불과 5년 후 100% 전소를 달성한다는 것
이다. 단 5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시하는 필요 인프라 요건은 해상풍력
발전 2.7GW, 수전해시설 800MW 등이다. 

표3.  제주도 연도별 수소 생산계획,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2025, 2025.

실제로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준비중인 한국동서발전은(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부지) 기자재 입찰 조건으로 가스터빈 
수소 혼·전소를 명시했다. 우선 50% 수소 혼소가 가능한 터빈을 도입하고, 2030년 이후 수소 전소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맞춰 연소기 등 핵심부품을 교체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동서발전의 15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을 보면 가스터빈 50MW 2기와 증기터빈 50MW 1기로 구성된 복합사이
클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증기터빈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50MW 
가스터빈 2기가 수소 혼·전소를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중부발전도 가스터빈 50MW 2기, 증기터빈 50MW 1기로 구
성된 복합사이클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한국동서발전과 같다.11

11_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보류에 따른 신규 LNG 복합발전 건설 필요성 설명자료, 2026.

      
구분

수소 생산

수소 수요

수소 발전용

2030년(중기)

7,299톤/년

6,083톤/년

4,242톤/년

2035년(장기)

91,110톤/년

75,925톤/년

71,056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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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수소 전소 계획에 대한 경제성 분석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린 수소 전소 계획의 필요 인프라, 그린 수소 생산 단가, 가스터빈 전소 기술 현황은 경제성을 평
가하는 핵심 요소다. 먼저 그린 수소 전소 계획에 필요한 인프라에 투입될 사업비 규모는 해상풍력 2.7GW 개발에 따른 사
업비, 800MW 수전해시설 및 운영 인프라 등의 투입되는 사업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에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
력발전 사업의 사업비를 근거로 2.7GW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예측해 보면 약 16조 4,700억 
원에 이른다.12 또한 800MW 규모의 수전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4조 1,300억 원에 달한다.13 인프라
에 투입되는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인프라를 건설해 운영할 경우 수소 판매단가는 현실성이 있는 수준일까? IEA는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USD 3.5~12+/kg H₂으로 산정하고 있다.14 한화로 환산할 경우 5,148원에서 17,649원 이상이다.15 IEA는 2030년
에야 USD 2~4/kg H₂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 생산 단가는 19,800원으로, IEA가 제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이 가격보
다 더 높은 단가가 형성될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KBS가 제주에너지공사 등 11개 기관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실
증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린 수소 생산 단가는 하루 소비량을 200kg으로 가정했을 때 1kg당 4만 원 정도까지 상승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6 IEA 기준에 따르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19,800원을 기준으로 1kWh당 수소 단가는 약 594원, 4만 원일 때는 1,200원에 달한다.17 2023년 기준 태양광 균등화발
전원가(LCOE)는 123~144원/kWh, 육상풍력 166~168원/kWh, 해상풍력 271~300원/kWh 수준이다.18 결국 재생에너지
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4.   발전원별 발전원가

발전소 터빈 계획도 경제적으로 무모하다. 현재 그린 수소 최종 전소를 목표로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될 가
스터빈은 수소 50% 혼소 설비다. 수소 50%를 가스에 혼합하여 연소하면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률은 24%에 불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19  

그림11.  ��수소 혼소율에 따른 CO2 감축률, 출처: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IEEFA), Hydrogen:    
Not a Solution for Gas-Fired Turbines, 2024.

      
그린 수소(제주)

594~1,200원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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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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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가(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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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계획은 50% 수소 혼소 터빈을 먼저 설치한 이후 100% 수소 전소 터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으
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터빈 자체를 교체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스발전소 건설에 있어 중요 설비인 터빈 가격이 전체 사
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가스터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30년 가동 예정인 신규 고효율 가스터빈의 
건설비는 기존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막대한 양의 그린 수소를 충당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수급 계획은 부재하다. 2035년 전소 목표량과 투입량만 수치
로 존재할 뿐이다. 계획대로라면 신규 가스발전소는 2029년 또는 203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2030년
에 발전소에 공급될 그린 수소 예정량은 연간 4,242톤에 불과하다. 50MW 가스터빈 4기(동서발전·중부발전 합계)에 수
소 50%를 혼소하기 위해 필요한 양은 약 14,000톤 가량이다. 2030년에 예정된 공급량으로는 수소 혼소 20%도 달성
하기 어렵다.21  

부족한 그린 수소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추출한 수소로 충당해야 할 텐데, 메탄을 개질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 그레이 
수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소 혼소 기술 개발에 앞서있는 미국의 경우 향후 205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거의 전량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수소 혼소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백업자원이 아니라 사
실상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임을 보여준다.22 
 
또한 현재 계획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의 복합사이클 자체도 재생에너지 백업자원의 기능을 저해한다. 증기터빈은 열응
력과 열적 관성 등으로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잦은 정지가 어려워 일정 수준의 출력을 유지하는 필수 운전
(Must-run)이 강제된다. 이 경우 가스터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전원이 유지되어 그린 수소 수요가 불필요하
게 많아지고 경제성은 더욱 악화한다.

또한 전원을 끄기 어려워 저출력 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발전 효율 저하는 물론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급증하여 추가
적인 환경·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백업 역할을 수행하려면 증기터빈 없이 가스터빈만을 이용한 
단순사이클 발전소로 설계하여 즉각적인 가동과 중단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비와 필요한 수소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소 터빈 구성만 보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설이며, 막대한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의 경영 문제를 넘어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 재정 지출의 형태로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다. 좌초자산으로 전
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따라서 수소 혼·전소를 명분으로 가스발전소를 신설하는 현재의 계획은 경제
적 타당성이 없다.

6. 정책제언

12_  �총 사업비는 100.08MW 규모로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의 사업비 약 6,300억 원과 105MW 규모로 추진중인 한동·평대 해상풍
력발전사업 총사업이 약 5,900억 원을 기준으로 두 사업의 평균값을 활용함

13_  �수전해 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9MW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개발」 사업비 570억 원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14_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Global Hydrogen Review 2025, 2025.
15_  �USD 1 = 1470.72원, 기준일 2026년 4월 21일. 
16_  �KBS뉴스, 그린수소 생산 단가 ‘4만 원’…적자 어쩌나, 2월 18일, 2026.
17_  �수소1kg = 약 33.3kwh(저위발열량 기준)
18_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4/5), 2023.
19_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IEEFA), Hydrogen: Not a Solution for Gas-Fired Turbines, 2024.
20_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Annual Energy Outlook 2025, 2025.
21_  �수소 혼소 50%가 가능한 50MW급 발전기 중 복합발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의 SCC-800 패키지의 스펙과 

2025년 제주지역 가스발전소 평균 이용률 43.5%(이용률이 매우 낮은 한림복합 제외) 준용하여 필요한 수소량을 산정하였음(메탄 저위발열량 약 
36MJ/㎥, 수소 저위발열량 약 10.8MJ/㎥ 기준)

22_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Annual Energy Outlook 20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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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제언

앞선 경제성 분석 결과는 신규 가스발전소 신설이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도리어 기존 가스발전소의 경
영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가스발전소의 이용률과 발전량 감소세가 뚜렷해진 데
다 가스 가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설비와 운영 
방식이 동일한 가스발전소를 300MW나 추가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특히 그린 수소를 혼·전소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한층 악화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린 수소 단가는 태양
광 및 육·해상 풍력발전 균등화발전원가(LCOE) 대비 현격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 수소 대량 생산을 위해 필요
한 인프라 규모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을 고려한다면, 그린 수소 혼·전소가 신규 가스발전소 신설의 명분이 되긴 어
렵다.

결국 경제적 타당성과 그린 수소 전환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게 된
다면, 재무적 손실을 넘어 설비의 좌초자산화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계획과의 충
돌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300MW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은 추진을 중단하고 경제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
다. 특히 2035년까지 제주도 탄소중립과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정부와 제주도가 약속한 만큼, 해당 목표 달성에 
신설 계획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충분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존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민선 9기 차기 도정은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이 지역 경제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에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검토 결과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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